
10원짜리 동전 하나의 무게의 실로 

지구에서 달나라까지 

 

자연이 만든 섬유로써 가장 가는 것은 견이다. 가늘기의 한계가 되고 있는 견

의 굵기는 1데니어이다. 결국 견사 1g으로 9,000m분량의 길이가 된다. 그런데 인

간의 지혜화 기술에 의하여 탄생한 극한의 섬유는 0.00009데니어이다. 견의 약 

10,000분의 1의 직경인 0.1미크론(1미크론은 1,000분의 1mm)이라고 하는 경이적인 

가늘기이다. 계산하면 4.16kg으로 약 400,000km에 해당된다. 결국 10원짜리 동전 

하나의 무게(약 4kg)의 실로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도달한다고 하는 극세섬유이다. 

어떻게 하여 이렇게 가는 섬유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? 통상 0.1데니어 굵기

가 되면 실에 꼬임이 걸리기도 하고 직물을 짤 수 없게 되기도 한다. 그래서 여

러 올의 섬유를 함께 모아 놓고 직물로 만들고 나서 한 올씩 분할한다. 함께 모

은 후에 분리하는 섬유를 해도형 또는 분할형이라고 부른다. 예를 들면 해도형에

서는 바다에 떠있는 섬과 같이 보이는 부분이 섬유이다. 섬유 상으로 방사하기 

위한 노즐의 구멍은 각각 바다 성분 속에 섬 성분이 위치하도록 만들어져 있다. 

그리고 직물로 만들고 나서 바다 성분만을 용해시키면 섬성분의 섬유는 가늘게 

한 올씩 나누어진다. 한편, 분할형이라고 하는 것은 2개의 성분을 직물로 만들고 

나서 분리시키는 방법이다.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극세섬유를 만들게 되었던 것

이다. 이러한 초극세섬유에는 지금까지 천연섬유라던가 스웨드를 모방한 인공피

혁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보다 소프트한 태가 있다. 투습성, 발수성이 우수한 

것도 있어 스키웨어를 시발로 하는 스포츠웨어용 등에 많은 소재가 만들어지고 

잇다. 초극세섬유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것은 피치스킨 터치소재이다. 이것은 초극

세섬유로 짠 천의 표면을 가볍게 기모함으로써 복숭아의 털과 같은 부드러운 피

부촉감이 나온다. 코트나 블래져 소재로 사용되는 이외에 안경닦이용 하이테크 

천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. 

마이크로 파이버를 한자로 나타내면 초극세섬유이다. 극세라고 함은 보통의 섬



유의 굵기보다도 극히 가는 섬유라고 하는 것이다.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가는 것

일 까라고하면 폴리에스터 섬유라고 하면 보통 섬유의 굵기는 1데니어 이상, 극

세섬유의 굵기는 0.5데니어, 이보다도 더 가는 섬유를 초극세섬유라고 하는 굵기

는 0.5데니어 이하이다. 유럽에서는 극세섬유도 마이크로 파이버라고 한다. 즉, 정

련한 견섬유 한 올의 굵기는 0.8~1.2데니어 정도의 굵기이다. 필라멘트 한 올을 

제직사로 하는 경우 이것을 모노 필라멘트사라고 한다. 다만, 극세라던가 초극세

는 아니고 보통 섬유에 속하는 정도의 굵기이다. 굵어서 딱딱하고 하리가 있다. 

그래서 투과해 보이고 하리가 있는 옷감인 오건디의 제직사로 사용하기도 한다. 

일반적으로는 다수의 필라멘트 묶음을 꼬아서 한 올의 제직사로써 사용한다. 

이것을 멀티 필라멘트사라고 부르고 있다. 이러한 경우 필라멘트의 올 수가 많은 

것을 하이 카운트사라고 부르고 올 수가 적은 것을 로우 카운트사라고 구분하여 

부르고 있다. 그러한 수의 많고 적음은 제직사 한 올의 굵기에 따라서 다르다. 에

를 들면 75데니어 실이라면 36올을 보통으로 하고 96올을 하이카운트사, 12올을 

로우 카운트사라고 한다. 표시는 75d/36f, 75d/96f등으로 한다. 하이카운트사는 낭

창낭창한 실이 된다. 이것을 사용하면 파우더 터치 옷감이 얻어진다. 이와는 반대

로 로우 카운트사는 딱딱한 실이 된다. 드라이감이 있는 옷감을 만들 수 있다. 실

키한 옷감을 만드는데는 마이크로 파이버는 없어서는 안된다. 데니어라 함은 장

섬유 또는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. 

 

 


